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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년생의 목초지 특히 방목지에서는 수종의 초종을 혼합하여 파종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화본과목초와 두과목초의 혼파는 일상화되어있다.

	 
	1. 목초의 혼파 이유

	 
	 
	가. 가축사료로서의 영양 균형 유지 
○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화본과 목초와 단백질 함량이 높은 두과목초를 혼파 하여 가축영양소 요구량을 균형있
    게 충족시킬 수 있다.

나. 불량한 생육환경에 대한 대책
○ 내서성, 내한성, 내병성, 내답압성 등 각종 저항성이 다른 초종을 혼파하여 목초 생산성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 지상부 및 지하부의 공간 활용의 극대화
○ 상번초와 하번초를 혼파하여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므로서 초종간 경합을 최소화 시킨다. 

라. 두과목초의 근류균 이용
○ 두과목초의 근류균에 의한 질소 고정으로 무기질소의 시용량을 감소 시킬 수 있다.

	 
	2. 초종 구성

	 
	 
	가. 주초종 
  재배지의 여건에 가장 적절한 초종을 선택한다. 즉 재배지의 기후조건, 토양조건, 초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 사료가치 및 가축의 기호성을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초종을 선택하여야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초종은 오차드그라스이나, 대관령 등의 고냉지에서는 추위에 강한 티모시가, 제주도의 방목지에서는 영속성과 기호성이 높은 페레니알라이그라스가 주초종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나. 부초종 
  주초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초종을 선택한다. 즉 환경적응성이 높은 톨페스큐, 영양적가치와 기호성이 높은 페레니알라이그라스, 강방목과 제상에 강한 켄터키블루그라스 및 단백질원인 두과목초로 화이트클로버가 부초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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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본과와 두과목초의 혼합 초지

	 
	3. 혼파비율
  일반적으로 화본과목초와 두과목초의 구성비율은 7:3 혹은 6:4가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특히 두과목초인 화이트클로버는 우점하거나 소멸되기 쉬우므로 이를 잘 조절하여야한다. 또한 환경적응성이 낮은 초종은 조성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소멸하므로 보파하거나, 그 초종의 최적 생육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등의 관리방법을 통해 적정비율을 유지하여 주어야한다.
  겉뿌림 산파 초지조성시 오차드그라스 위주 혼파조합의 파종량(kg/ha) 비율은 오차드그라스 15, 톨페스큐 9, 페레니알라이그라스 6, 켄터키블루그라스 3, 화이트클로버 2 정도이며, 이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다. 

4. 혼파초지 관리의 어려움

	 
	 
	가. 초종 구성비율
  조성 직후에는 이상적인 구성비율을 얻을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후조건, 관리상태, 토양조건 등에 따라 우점하는 초종과 소멸하는 초종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환경적응성이 높은 초종은 기호성이 낮거나, 생산성이 낮은 경향이 있어 이러한 초종이 우점하게 된다. 특히 화본과 목초와 두과목초의 비율 유지가 매우 곤란하다. 

나. 초종에 맞는 관리
  혼파된 목초의 특징은 각기 다른 반면 시비, 관리, 이용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모든 초종에 적합한 관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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